
중국,종전선언참여희망의사내비쳐

27일시작되는2차북미정상회담에서

6 25 전쟁의종전선언이논의될가능성

이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중국이

이과정에참여하기를원한다는의사를

공개적으로내비쳤다.

루캉(陸慷) 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

날정례브리핑에서이번회담에서참전

국으로서종전선언논의에대한입장을

묻는말에 2차북미정상회담에서현재

의바탕에서긍정적인성과를거두기를

바란다면서 중국은한반도에서조속히

전쟁상황이종식되는것을지지한다고

말했다. 그는이어 우리는이미한반도

쌍궤병진 (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

와북미평화협정협상의병행추진) 방

안에따라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

축을동시에추진하는것이한반도문제

를해결하는효과적인방법이라고제안

했었다고말했다. 아울러이과정을위

해도움이되는모든노력을지지한다면

서 이를위해우리가마땅히할역할을

발휘하기를희망한다고강조했다.이는

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의 과정에서

중국도참여하기를바란다는뜻을시사

한것으로풀이된다.

이번회담에서북한과미국이종전선언

에합의할지는관심거리가운데하나다.

김의겸청와대대변인은지난25일북

미양자종전선언가능성을언급하면서

선언의형식내용은여러가지가있을수

있다며주체에대해서도 많게는 4자남

북미중, 3자남북미, 2자북미등여러방

식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.

/임동욱기자 tuim@ 연합뉴스

2 제20949호2019년2월28일목요일 하노이북미정상회담

트럼프 번영하는베트남 北에본보기
국가주석총리와회담공식일정돌입…핵포기시펼쳐질미래 메시지발신차원풀이

2차북미정상회담첫날인2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숙소인JW메리어트호텔앞에양정상의모습을담은그림이전시돼있다.

/연합뉴스

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7일베트

남최고위인사들과의양자회담으로공식

일정에돌입했다.

트럼프대통령은이날오전11시께(한국

시간오후1시께)주석궁에서응우옌푸쫑

국가주석과만나확대양자회담을가진데

이어정부청사에서응우옌쑤언푹총리와

회담및업무오찬을가졌다.이날회담자

리에서는무역관련서명도이뤄졌다.

트럼프대통령은쫑국가주석과의확대

양자회담자리에서미국과베트남의관계

에대해북한이핵무기를포기한다면현실

화할수있는북미관계의 본보기로규정

했다고AP통신이보도했다. 이는김정은

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핵 담판에 앞서 적

대국→동반자 관계로 대전환을 이룬 미

베트남 관계를 과시, 북한으로 하여금 번

영하는베트남의길을따르기위해비핵화

의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

것으로풀이된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말로

특별한무언가있다.나는어젯밤에(전용

기인) 에어포스원에서 내려 도로를 따라

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공사 중인 모든 건

물을봤고베트남이얼마나번영하는지를

봤다고 말했다. 이어 매우 중요하게도,

우리는오늘밤 매우큰만찬 (a very big

dinner) 및북한김위원장과의회담들을

갖는다고덧붙였다.그러면서 우리두사

람(나와김위원장)모두베트남에서이렇

게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을 갖는 데 대해

매우좋게느끼고있다며 베트남은훌륭

한생각을하면 (북한에게) 어떤일이일

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본보기이기

때문이라고말했다.

이와 함께 미국을대신해 (회담을) 주

최해주고바라건대일어날좋은일들에대

해매우감사하게생각한다고덧붙였다.

AP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이날김위

원장과의핵담판직전정상회담개최국인

베트남지도자들을예방한것과관련, 김

위원장이핵무기를포기한다면펼쳐질잠

재적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고

풀이했다.

앞서트럼프대통령은이날주석궁을방

문하기 전에 올린 트위터 글에서 베트남

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

며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매우 빨리 똑같

이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.트럼프대통

령은 잠재력이 굉장하다(awesome) 며

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거

의어떤곳에도비견할수없는훌륭한기

회라고밝혔다. /연합뉴스

김여정 오빠김정은비서실장의전장수행비서도맡아

제2차 북미정상회담참석차베트남

을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곁에

는항상여동생이자국정운영의 동반

자라고할수있는김여정노동당제1

부부장이있다. 북측정상회담대표단

의공식수행원으로이름을올린김제

1부부장은김정은위원장의베트남행

과정에서 또 한번 오누이 케미를 유

감없이과시했다.

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행 전

용열차의평양역출발때부터도착전

과정에서김위원장의손과발이돼가

장분주하게움직이는모습이었다.

공식직함은당선전선동부제1부부

장이지만,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

이자의전장,수행비서역할까지도맡

으며일인다역을수행중이다.

김 제1부부장은 지난 23일 오후 김

정은 위원장이 베트남행 전용 열차를

타기위해리무진을타고평양역에들

어서자맨앞에서대기하다가김위원

장의하차후차안을점검하는모습이

조선중앙TV에잡혔다. 의전비서관이

자경호원역할을동시에한셈이다.

그는김위원장의전용열차가베트

남의동당역에도착했을때도김위원

장이열차에서내리기전에먼저내려

매의 눈이 돼 레드카펫과 주변을 예

리하게살폈다.그런가하면김위원장

이중국내륙을종단하는과정에서담

배 재떨이까지 챙기며 사실상 수행비

서역할도도맡았다.

김제1부부장은김정은위원장이하

노이도착후첫외출로북한대사관을

방문할때에는수행간부에포함돼동

행했다.

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동행하는 김

제1부부장의이런모습은이번이처음

아니다.그는이미작년 6월사상첫북

미정상의만남때에도김위원장을밀

착하며공동선언서명식때선언문건

을펼치고사인펜을챙기는등의전을

맡았다. 수 차례의 남북 및 북중 정상

회담 때에는 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

족을곁에서보좌했다.이에따라김제

1부부장은이번에김위원장의곁에서

의전비서관등다중다역을할것으로

보인다. /연합뉴스

김위원장수행단 하롱베이 하이퐁산단시찰

베트남하노이에서열리는북미정상회담

에참석하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수행

단의일부간부가27일관광지인하롱베이

와산업단지가있는하이퐁시찰에나섰다.

오수용경제담당노동당부위원장,리수

용 외교담당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측 인

사20여명은이날오전8시(이하현지시간

한국시간 10시)께숙소인하노이멜리아

호텔에서출발해하롱베이로향했다.

이들은하롱베이가속한꽝닌성의응우

옌반독당서기와응우옌득롱인민위원

장의환영속에유람선에올라하롱베이를

둘러본뒤선상에서오찬을즐겼다.

베트남 언론에 따르면, 독 당서기는 북

측시찰단에1964년김일성주석의하롱베

이방문을화제로올리며꽝닌성의잠재력

을소개했다.

북측고위급인사들이하롱베이를방문

한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

있는대목이라는평가가나온다.

이들은 오후에는 하노이에서 110㎞쯤

떨어진베트남북부최대항구도시하이퐁

을 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. 이들은 하이

퐁시가마련한브리핑을들은뒤베트남의

첫완성차업체인 빈패스트 (Vinfast)공

장과휴대전화업체인 빈스마트 ,농장인

빈에코 등을둘러본것으로알려졌다.

외국인직접투자(FDI) 기업이대거몰

려 있는 하이퐁은 베트남 경제 발전의 선

도 지역 가운데 하나로, 개혁개방정책인

도이머이(쇄신) 와관련한상징성이있는

곳이다.때문에일찌감치북측관계자들의

시찰가능성이제기돼왔다.

/연합뉴스

하노이서도

오누이케미


